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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책의내용에대한저작권은쌍용건설·남광토건이가지고있으며, 본지의기사나사진등을무단으로전재, 또는발췌하여사용할수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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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쌍용

새로운밀레니엄을맞이하던환호와감동이채가시기도전에벌써한해가지나가버렸습니다. 지난한해의

아쉬움과미련을뒤로한채우리는또다른출발점에서있습니다.

진정한2 1세기의출발점인희망찬2 0 0 1년을맞이하여「건설기술| 쌍용」제1 8호가알찬내용으로발행된데

대해매우기쁘게생각합니다. 21세기건설산업은과거노동력중심에서벗어나기술력을바탕으로한기술

경쟁체제로탈바꿈할것입니다. 이러한변화에대처하기위해서는기술개발에대한남다른관심과노력이요

구되며, 「건설기술| 쌍용」은 기술경쟁력확보라는커다란과제를이끌어가는선도적역할을수행하기위해

노력할것입니다.

그러기위해서는무엇보다여러분들의보다많은관심과격려가필요하며, 여러분곁에묻어두고계신기술을

이공간을통해펼쳐주시기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보내주신정보를정성껏편집하여많은분들이서로공유

할수있는장을마련해드리겠습니다.

●「건설기술|쌍용」은매분기마지막달(3, 6, 9, 12월) 1일에봄, 여름, 가을, 겨울호로발간되며, 발간일2개월전까지

의견을주시면편집에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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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덮인청색보석지구. 지구의진화에서대기형성은매우중요하다. 왜냐하면대기는지구를둘러사고있는기체층으로생명체의생존을가능케

하는가스의집합체이기때문이다. 》대기는우주로부터지상의생물을지켜주고생물이살아갈수있는조건을제공해준다. 우주로부터끊임없이쏟아

지는자외선·적외선·유성등이대기에서산화되거나걸러진다. 》대기는또적도의열을고위도로이동시켜지구의평균기온을 1 5°C 내외로유지해

준다. 》대기권은온도분포의특징에따라4개의층, 열권·중간권·성층권·대류권으로나뉜다. 》지표로부터1 4 . 5㎞안팎에있는대류권에서의강

우는대기오염물질을정화하는역할을한다. 그러나대기오염이심해지면대류권의정화기능과태양열반사기능도떨어져지구온난화가진행된다.

》성층권은대류권상부로부터약5 0㎞까지를말한다. 》성층권중지표로부터 2 0 ~ 2 5㎞에있는것이오존층이다. 새물의세포분자를파괴하는짧은

파장의자외선이대류권으로내려가지못하도록자외선을흡수하는오존층에서는대류현상이거의없고구름또한만들어지지않는다. 》그러나화산이

나폭풍등에의해서생긴, 혹은프레온가스같은대기오염물질은수년이상성층권내에남아오존층을파괴한다.》대기오염에의한온실효과로빙하가

녹고바다가팽창하고있다. 》도대체내일, 지구에는어떤일들이벌어질것인가?

생각해봅시다 페루의 로보스데티에라 섬에서는바다갈매기들이주기적으로집단자살을했다. 뜨거워진바닷물이 흘러들어와 플랑크톤이

죽자그곳에살수없게된물고기들이다른곳으로떠났다. 갈매기들도먹고살수없었기때문이다. 그래도살고자하는바다갈매기들은지

금내륙까지찾아들어와쓰레기매립장을뒤지고다닌다.




